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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 은 세 한문문명권의 여성 지성에 한 논의를 한문 쓰

기가 가능했던 여성 문사들에 한정하는 행화된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다. 조선은 한문과 언문이 공동문어와 민족어의 계 속에서 신분과 성별에 

따라 그에 한 근 가능성이 하게 달랐던 세 이 언어사회의 보편성

을 잘 보여주는 사회이다. 이 은 세의 이 언어체계에 기반한 조선에서 

공동문어인 한문이 여성 지성의 구축과 발 에 과연 필수 인 것이었을까 하

는 의문에 한 거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 유교사회에서 지성의 개념을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정신’으로서 규정하고, 편 인 지식이나 해

박함의 차원을 넘어 도덕  본체에 한 자각과 실천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악하 다. 2장에서는 지 인 여성을 가리키는 여사(女士)의 용례를 통해, 비록 

한문 쓰기의 주체가 아니었더라도 범 한 한문 읽기를 통해 지성의 구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1-AL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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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 힘썼던 여성들에 해 논의하 다. 3장에서는 �열녀 �에 실린 철부(哲

婦) 즉 ‘말 잘하는 한 여성’의 일화에 주목하여, 여성 지성의 발 이 말하기

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을 살폈다. 4장에서는 세 이 언어체계에서 한문

에 비해 상 으로 열등한 치를 했던 언문과 구술의 역에서도 여성 지

성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논의하 다.

핵심어 : 지성, 문자, 이중언어, 여사(女士), 철부(哲婦)

1. 문제제기 

이혜순 교수는 �조선후기 여성지성사�에서, 고 을 공부하고 한문으

로 을 썼던 17세기 이후 여성 엘리트 지식인으로 호연재, 윤지당, 정일

당 등 여럿을 꼽고, 그들이 남긴 에서 당 의 사회질서와 시 정신에 

한 의식과 비 을 분석해낸바 있다. 한 이들의 문제의식이 17세기 

이 의 여성 지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공  세계에 한 여성의 

심과 비 , 자의식이란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 다.1) 

지성사 서술이 일반 으로 지식계 의 념과 의식을 상으로 이루

어져 왔다는 을 감안하면, 조선시  여성지성사를 서술함에 있어 ‘한

문으로 을 읽고 썼던’ 여성 문사(文士)들에게 주목하는 것은 일견 당연

해 보인다. 세 유교문명권에서 공식 으로는 ‘문자’[漢字]를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이 한문을 통해 사유하고 그 사유와 감정을 표 할 수 있었

다는 것은, 그가 이미 지식계 의 일원이며 여성지성사의 주역일 수 있

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 과 성별을 막론하고, 지성의 형성

과 발 에 있어 문자의 소유가 과연 얼마나 필수 인 것일까 하는 의문

이 든다. 여성 지성에 해 탐색하려 할 때, 결국은 고 의 여성 작가들

1) 이혜순, �조선조후기 여성지성사�, 이화여자 학교출 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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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도 체 지성이란 무엇인가?

조선시  유학자들이 즐겨 썼던 표  가운데 ‘진심지성(盡心知性)’이

란 말이 있다. �맹자�에서 유래한 말인데, 마음을 다하여 진리를 탐구하

고 본성을 안다는 뜻이다. 진심지성과 같은 의미로 더 유명한 말이 �

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 개념이다.2) 주자학에서 격물치지는 사물에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 이로써 우주  본질[天理]에 한 직

과 도덕  본체에 한 자각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치지를 

한 격물의 방식에 해서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해석이 달랐다. 주자학

자들은 바깥 사물에 한 탐구를 해 독서와 같은 외 인 공부를 강조

한 반면, 양명학자들은 마음의 공부와 실천을 훨씬 강조했다고 한다.3) 

요컨  지성이란, 부단한 공부를 통해 모든 사(事)와 물(物)에 내재한 리

(理)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다면 지성의 구축과 발 에 있어서 을 읽고 쓰는 능력은 얼마나 

필수 인 것일까?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한 방편이 공부이고 공부의 

가장 일반 인 방식이 책 읽기라고 할 때, 책 읽기에서 핵심은 책인가 

읽기인가? 읽기가 핵심이라면 문자 해독력이 지성의 구축에 필수 요건

이 되고, 계층과 성별에 따라 문자의 근가능성이 달랐던 세에는 특

히 공동문어문자인 한문 해독력이 건이다. 만약 책이 핵심이라면, 문

2) �맹자(孟子)�, ｢진심장(盡心章)･상(上)｣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본성을 안다. 

그 본성을 알면 하늘도 알게 된다”(盡其心 ,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이 구

에 해 주희는 ‘진심지성’이 � 학(大學)�에서 말하는 ‘격물치지’를 의미한다고 해석

했다.

3) ‘격물’과 ‘치지’는 본래 도덕  수양과 사회  실천을 한 선행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개념인데, 송 에 이르러 인식론  의미까지 포 하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격물치지에 한 주자학  입장이 바깥 사물에 한 탐구를 시한다는 에서 객

주의 이고 주지주의 이라면, 양명학의 입장은 오직 마음의 공부와 실천을 역설한다

는 에서 주 주의 이고 실천 이다. 그러나 궁극 인 목표를 도덕  실천에 둔다

는 에서는 두 입장이 동일하다. 격물치지의 개념에 해서는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 유학의 개념들�, 문서원, 2002, 350～3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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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해독력이 지성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책이 담고 

있는 내용에 근하는 방식은 읽기 외에 듣기가 있고, 한문을 언문으로 

번역해서 읽기도 있기 때문이다. 거친 도식이긴 하지만, 어도 세 여

성의 지성에 해 이야기할 때는 그 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이 문제에 좀 더 천착해 으로써 세 여성지성에 한 논의의 

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목 이다.

2. 여사(女士)의 한문 읽기

‘여사(女士)’는 조선시 에 지 인 여성을 가리킬 때 보편 으로 리 

쓰인 용어이다. 여사라고 지칭되었던 여성들은 개 양반 신분이었지만, 

여사가 반드시 특정 신분에 한정해 쓰인 말은 아니며 지  능력과 련

된 일정한 직업이나 직능에 한정해서 쓰인 말도 아니었다. 조선시  지

 여성을 표한다고 할 수 있는 여사의 요건에 해 논의하기 에, 

여사(女士)의 유의어인 ‘여사(女史)’와 ‘여학사(女學士)’에 해 잠깐 살

펴보자. 

여사(女史)와 여학사는 한자를 이용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할 뿐 아니

라 그와 련된 특정한 직분을 맡았던 여성을 가리킨다는 에서 여사

(女士)와 다르다. 우선 여사(女史)는 고  국에서 황후의 행실 에 잘

한 것과 잘못한 것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던 여 (女官)이다. 조선에서

도 종 때 ‘여사동 (女史彤管)’의 제도를 마련하자는 건의가 몇 차례 

있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종이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표면 인 

이유는, 옛날에는 ‘ 에 능한’ 여자들이 많았지만 지 은 그 지 않다는 

것, 여사(女史)의 직분도 결국 역사를 기록하는 붓을 잡는 것인데 아무

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임 과 왕후･비빈의 일상을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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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언문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역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4) 

여학사 역시 국에서 궁 에 두었던 ‘ 에 능한’ 여 이다. �여논어�

의 자로 알려져 유명한,5) 당나라 덕종 때 인물 송약소(宋若昭)에 한 

기록은 여학사가 어떤 존재 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송약소는 문사(文詞)가 높고 깨끗하여 시집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학문

으로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 다. (언니) 송약화가 �여논어�를 술

하자 약소가 그것을 다듬고 해석하 다. 덕종 정원 연간에 노룡 도사 이

포진이 그의 재주를 황제에게 아뢰니 조서가 내렸다. 궁 에 들어와서 문

장을 짓고 경서와 역사서를 논하니, 사람들이 모두 단하다고 칭찬하

다. … 항상 조 가를 사모하 는데, 황제가 그 뜻을 훌륭하게 여겨 ‘여학

사’라고 불 다. 내직 상궁의 직에 제수되어 육궁의 학문을 장하게 되

었으며, 그 외 책과 련된 일을 하 다.  황자와 공주를 가르치는 일을 

겸하 는데, 모두 그를 스승의 로써 섬겼으니, ‘궁의 스승’으로 불렸다.6)

4) 상세한 내용은 이경하, ｢동 (彤管)의 통, 그 일상의 정치｣, �국문학연구� 15, 국문

학회, 2007, 80～83쪽 참조.

5) �여논어(女論語)�의 자에 해서는 이견이 있다. �신당서(新唐書)� ｢후비 (后妃

傳)｣에서 당나라 때 송약신과 송약소 자매가 �여논어�를 지었다고 했지만, 그것이 

�여사서�에 수록된 �여논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이숙인 역주, �여사서�, 여이연, 

2003, 358～360쪽) 

6) �여사서(女四書)�(홍문각, 1990)  �송약소여논어(宋若昭女論語)� ｢당서열 (唐

書列傳)｣, “若昭ㅣ 文詞ㅣ 高고 潔야 사의게 도라가기 원티 아니고 文學

으로 셰샹의 일홈 나고져 더니, 若華ㅣ 女論語을 지어 若昭ㅣ 申釋니라. 

德宗 貞元 中에 盧龍 節度使 李抱眞이 그 조을 表야 詔書야 禁中에 드러

와 文章을 시험고 經史 의논니 다 稱旨더라. … 샹 曹大家로 스로 

評니 帝 그 을 알옴다이 기샤 女學士ㅣ라 일라 內職을 拜여 六宮 文學을 

음알게 고 兼야 모 皇子와 公主 치게 시니 다 師禮로 셤기고 일

홈야  宮師ㅣ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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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덕종 정원(貞元) 연간은 785～804년이다. 시문과 경서와 역사

서에 모두 능하여 궁 에서도 칭송을 들었다는 것은 문･사･철에 높은 식

견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육궁(六宮)의 학문을 장하게 했다는 것은 

황후와 비빈들의 교육을 담당했다는 뜻이다. 황후･비빈뿐만 아니라 황자

와 공주들까지 가르쳤다고 했으니, 그야말로 ‘궁의 스승’ 격이었다. 송약

소가 사모했다는 조 가(曹大家)는 국 규훈서의 범이 되는 �여계�

의 자 반소(班昭, 48～117)를 가리킨다. 반소는 황후와 귀인들의 스승 

노릇을 했을 뿐 아니라, 오빠인 반고(班固)에 이어 �한서(漢書)�를 완성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송약소의 시 보다 앞선 남조 때는 진(陳)의 마지막 왕이 문학에 

재능이 있는 궁녀를 뽑아서 여학사라 부르고 연회에 동원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여기서 여학사는 과 학문에 능해서 존경 받았던 송약소의 경

우와는 달리, 왕과 비빈들의 향락에 동원된 문학에 능한 궁녀를 가리킨

다.7) 의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여학사는 국에서 높은 학  수 이나 

시  능력을 인정받았던 궁 의 특정 신분의 여성을 지칭했던 말이다.

여사(女史)나 여학사와 달리, 여사(女士)는 궁  내의 특정한 직분과

는 상 없이, 개 상층 신분의 여성이 부덕(婦德)과 함께 지  소양을 

갖추었음을 칭송할 때 동원되는 말이다.8) 조선시  여성의 일생을 기록

한 행장이나 묘지명 등에서 ‘여사(女士)라 칭할 만하다’는 표 을 발견하

7) �진서(陳書)� 권7, ｢열 (列傳)｣ 제1, <후주심황후･장귀비(後主沈皇后･張貴妃)>, 

“以宮人有文學 , 袁大捨等, 爲女學士, 後主每引賓客, 貴妃等遊宴, 則使諸貴

人及女學士, 狎客共賦新詩, 互相贈答, 採其尤豔麗 , 以爲曲詞, 被以新聲, 選

宮女有容色 , 以千百數, 令習而謌之.”

8) 국어에서 여사(女士)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여사(女史)는 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 으로 이름 있는 여자나 결혼한 여자를 높여 부를 때 흔히 ‘아무개 

여사’라고 하는데, 그 한자는 ‘여사(女史)’이다. 본래 여사(女士)로 표 되었던 개념이 

여사(女史)로 이되면서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 만에서 

여성 학자를 지칭할 때 ‘여사(女士)’라고 쓰는 것은 흥미로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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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지 않은데, 그 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그런 칭호를 붙여  것

은 아니다. 행장이나 묘지명 같은 에서는 망자(亡 )의 인품과 재능 

등에 한 미화와 과장이 흔하고 여기에 동원되는 표 들도 상투 인 경

우가 많긴 하지만, 그런 칭송이 모두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사라 

칭할 만하다’고 평가되는 여성들에게는 그 지 않은 여성들과 구별되는 

어떤 공통 이 있다.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서 항상 �열녀 �, �여계� 등 여러 교훈서들을 

공부하고, 사 (史傳)을 두루 섭렵하여 고 의 일에 통달하고, 시사(時事)

를 잘 살펴 분별하 다. 실제로 식견이 특출했으나 안에 감추고 밖으로 드

러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보인 이 없었다. 어릴 때 이종 자매들과 함께 

큰외삼  춘  이공에게 배웠는데, 이공이 부인을 ‘여사(女士)’라 칭하고 

특히 하게 여기며 부인의 숙함과 빼어남이 남들은 미칠 수 없는 경지

라고 하 다.9) 

정제두의 나 연일 정씨처럼, 가족이나 친척인 남성 지식인들로부터 

여사(女士)라고 인정되었던 여성들은 개 ‘매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

어나서’, 여성에게는 ‘공식  지’의 역인 한문 들을 고작 ‘남자형

제들의 어깨 머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서사(書史)에 통달하고 식견

이 높았다’고 기록된다. 그러나 그 게 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공부

는 여자의 본분이 아니라 여기며 자기가 아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

아야 한다.10) 그처럼 이른바 자기검열에11) 철 한 부덕을 갖추어야 비

9) 정제두(鄭齊斗), �하곡집(霞谷集)� 권6, ｢자씨정부인유사(姊氏貞夫人遺事)｣, “聰

睿絶人, 常習列女傅女誡諸訓, 博涉諸史傅, 通達古今, 鑑別時事, 實有特達之識, 

而內而不出, 未嘗有見於人. 幼時 姨從諸妹同敎習長 春坡李公, 稱其女士特重

夫人, 賢秀不可及.”

10)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나다’, ‘남자형제들의 어깨 머로 을 배웠다’, ‘서사(書史)

에 통달하고 식견이 높았는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등등 여성 행장이나 묘지명에

는 여성의 지  능력에 한 상투 인 표 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 의미에 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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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여사(女士)라고 할 수 있다. 

요컨 , 여사(女士)는 ‘한문 해독력, 높은 식견, 부덕’ 이 세 가지를 두

루 갖춘 여성에게 부여된 이름이다. 를 들어 김치후의 아내 주 이씨

도, 조 빈의 며느리 경주 이씨도, 황윤석의 할머니 강진 김씨도, 도암 

이재의 딸 우  이씨도, 17～18세기를 살았던 양반 여성들 가운데 여사

(女士)의 칭송을 들었던 그런 인물은 매우 많다.12) 윤 구가 “식견이 통

달하고 뜻이 고결하니 우리 집안의 여사(女士)”라고 칭찬했던 여동생에 

한 기록을 보자.

때로는 밤이 늦도록 �소학�과 � 용�, � 학�의 서문, <출사표>와 <귀

거래사> 등을 함께 외었으니, 이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다. 사 형 명

고와 포암, 그리고 우리 형제는 비록 아침 녁으로 이를 하 지만, 부

녀자들의 용렬하고 사소한 화는 없었다. 오직 경사(經史)의 의리, 고

의 의론에 해서 묻되 로써 우하 으니, 이로써 이동생이 어떤 사

람인가를 알 수 있다. … 이는 이런 말을 한 이 있다. “�소학�에서 ‘여

자는 상을 치르기 해 백 리를 가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옛날 제후의 땅이 

큰 나라도 백 리가 넘지 않고 여자가 국경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 않다면 여자라고 해서 부모의 상에 달려가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

겠어요?”13) 

은 이경하, ｢17세기 사족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140, 국어

국문학회, 2005, 103～109쪽 참조.

11) 세 어문생활에서 작동하는 여성의 자기검열에 해서는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

술의 문제 과 해결방향｣,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2004, 118～122쪽 참조.

12)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4권(보고사, 2006)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권(보고사, 2010)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13) 윤 구(尹鳳九), �병계집(屛溪集)� 권54, ｢망매숙부인윤씨묘지(亡妹淑夫人尹氏

墓誌)｣, “或時夜闌, 學及庸學序･出師表･歸去來辭諸篇, 相 諷誦, 其意想可見. 

吾從氏鳴皐圃巖二兄, 曁吾兄弟雖朝夕相 , 無婦女庸瑣語, 惟經史義理, 古今

議, 之諮詢, 從而禮貌之, 此可知爲吾妹也. … 妹嘗 : “ 學女子不百里奔喪, 古

諸矦之地, 大國不過百里, 蓋以女子之不可越國而行也. 不然, 雖女子, 豈不許奔

親喪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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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는 자기보다 열 살 어린 여동생이 생 에 경 의 뜻과 고 의 

역사에 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고 회고하면서, 여동생이 얼마나 고

에 한 지식이 해박하고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었는가를 서술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 다. 이 여동생이 언 한 “不百里而奔喪”은 �소학� 

｢명륜｣ 편에 있는 구 로, 여자의 행실이 규문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부

덕이라는 공자의 말의 일부분이다. 왜 하필 ‘백 리’를 말했는가를 윤씨 

부인이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소학�에 한 주석까지 섭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 다. 윤 구는 이밖

에도 여러 일화를 들어 여동생이 식견이 높았음을 증언하고 있다.14)

그런데 식견이 높다는 것은 체 무슨 뜻인가? 식견을 지식[識]과 견

해[見]라 나 어 이해한다면, 식견이 높다는 말이 단지 아는 것이 많음을 

뜻하지는 않을 것 같다. 개별 인 사(事)와 물(物)에 한 해박한 지식을 

지녔을 뿐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계와 본질을 꿰뚫어보는 을 가졌을 

때 식견이 높다는 평가가 가능할 터이다. 여성에게 본격 인 학문이 허

용되지 않았던 조선사회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여사라 할 만하다’고 인

정했다 해도 그 보편  수 이 과연 어느 정도 을까는 미지수이다. 여

성에게 기 하는 식견의 높이가 애당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 

경 의 가르침과 고 의 역사에 한 지  호기심이 많았던 여성들에게 

어쩌면 더 쉽게 그런 칭호를 부여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남성인 친지들에게 여사(女士)라는 칭호를 

들었던 여성들은 지극히 제한된 읽기를 통해서일망정 이른바 성 의 

말 에 해 사색하며 천리(天理)에 다가가고자 노력한 지성인이었다고 

인정해주어도 좋지 않을까? 설령 그들이 역사와 철학 혹은 정치 실에 

해 자기 견해를 피력한  한 편을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다. 

14) 윤 구가 쓴 여동생에 한 기록은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권(이경하 역주, 

보고사, 2010), 80～86쪽, 122～1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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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유교문명권 사회에서 여성에게 한문 은 근이 극히 제한된 

역이며, 지역과 시 와 가정과 개인이라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그 폭

은 매우 가변 이었다.15) 윤지당이나 정일당처럼 한문 쓰기를 통해 천

리를 논할 수 있었던 도 있고, 뛰어난 문인이자 학자인 아버지 김창

이 여사로 인정했지만 단 한 편의 도 남기지 않은 김운과 같은 도 

있다. 지성의 이름이 어도 쓰기 여부에 달린 것은 아닌 것이다.

3. 철부(哲婦)의 논리  말하기

여사나 여학사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른바 한 여자를 일컬을 때 

‘철부(哲婦)’란 말이 있다. �시경�에서는 “ 한 남자는 성(城)을 세우

지만 한 여자는 성을 무 뜨린다.” 하고, 한 여자가 ‘긴 ’를 가

지고 환란을 일으키니, 환란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부터 

생겨난다고 했다.16) �시경�의 이 구 에 한 주석을 보면, 철부의 ‘哲’은 

지모(智 )가 뛰어나다는 뜻이고 ‘긴 ’[長 ]는 ‘말 많음’[多 ]을 비유

한다고 되어 있다.17) ‘말 많음’은 일 이 칠거지악의 하나로 지목된 것으

로,18) 단순히 수다스러움을 뜻한다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시비와 분란

15) 조선시  양반 여성들의 한문학  소양은 그 편차가 매우 컸다. 한문으로 쓰기가 

가능한 경우, 쓰기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높은 수 의 읽기에 도달한 경우, 

양반으로서 신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만 갖춘 경우로 크게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서는 이경하(2005), 앞의 , 109～115쪽 참조.

16) �시경(詩經)�, ｢ 아(大雅)-탕지십(蕩之什)｣, <첨앙(瞻卬)>, “哲夫成城, 哲婦傾

城, 懿厥哲婦, 爲梟爲鴟, 婦有長 , 維厲之階, 亂匪降自天, 生自婦人.”

17) �모시주소(毛詩注疏)� 권25, “箋云; 哲 多 慮也, 城猶國也. … 長 喩多 語.”

18) �내훈(內訓)�, ｢혼례장(昏禮章)｣, “婦ㅣ 有七去니 不 父母커든 去며 無子커

든 去며 淫커든 去며 妬커든 去며 有惡疾커든 去며 多 커든 去며 竊盜

커든 去ㅣ니라.” 이 구 은 본래 � 례기(大戴禮記)� 권13 ｢본명(本命)｣의 일부분

인데 �소학� ｢명륜｣편에 실렸다가 다시 �내훈�에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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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키는 말하기 행 를 가리킨다. 

�시경�에서 나라와 집안을 망치는 재앙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경계한 

‘철부의 긴 ’는 분명 부정  함의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

한 여자의 긴 ’에 해 조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즘 세상에 재기 있는 부인들이 간혹 당 의 종류와 색깔, 문벌의 높고 

낮음, 벼슬아치의 승진과 좌천에 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일가친척의 남자와 여자들이 야단스럽게 그 재능을 칭찬한다. 아아! 이는 

실로 가정을 어지럽히는 근본이니, 여기서 더 나가면 바깥일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경�에서는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

한다.”고 했고, �시경�에서는 “긴 를 가진 여자가 환란을 일으킨다.”고 

했다.19)

한 여성의 말하기에 한 경계는 고  국으로부터 조선후기까

지 지속된 오랜 성별지식  하나이다. �서경�에서 경계했던 ‘새벽에 울

어 나라를 망친 암탉’은 국 은나라 말기 주왕의 비 달기이다. �시경�에

서 지목한 ‘긴 를 가진 여자’는 국 주나라 말기 유왕의 비 포사이다. 

이덕무는 당  정치 실에 해 잘 알고 그에 해 떠벌리는 ‘재기 있

는 부인들’을 마뜩찮게 여기고 있다. 사색당  혹은 리들의 승진 좌천 

여부를 잘 안다는 것은 그 여성이 당 의 정치 실에 한 심과 지식

이 많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덕무가 경계한 것은 여성이 정치 실에 

해 많이 안다는 사실 자체보다, 여자의 본분이 아닌 바깥일에 해 아는 

체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견해를 펴는 행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19) 이덕무(李德懋), �사소 (士 節)�, ｢부의(婦 )｣, ‘사물(事物)’, “近世婦人, 有才

氣 , 或談及偏黨色目, 家閥高下, 科宦陞黜之事, 則姻族男女, 嘖嘖稱其能也. 嗚

呼! 此誠亂家之本也. 推此以往, 參 外事, 無所不至, 故書曰: 牝鷄司晨, 惟家之

索. 詩云: 婦有長 , 惟厲之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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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 그것은 자기검열에 철 하지 못한, 부덕에 어 나는 행 이며, 

그런 여성은 달기나 포사와 같이 나라와 집안을 망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달기와 포사를 비롯하여 재앙의 근원으로 지목된 여성들에 한 고

은 바로 유향의 �열녀 � 제7장 ｢얼폐 ｣이다. 그 가운데, 진나라 헌공의 

두 번째 부인 여희는 환란의 근원이 된 ‘긴 의 철부’로 유향이 지목

한20) 표 인 여성이다. 여희는 헌공의 첫 번째 부인이 죽은 후 헌공의 

부인이 되었는데, 태자 신생을 몰아내고 자기 아들을 태자로 세우기 

해 치 한 음모를 꾸민다. 유향은 여희가 그 음모를 실 해 가는 과정에

서 ‘긴 ’로써 헌공의 마음을 어떻게 쥐락펴락하는지를 상세하게 그리

고 있다. 

일단 여희는 헌공을 설득하여 제강의 아들인 태자 신생을 먼 곡옥 땅

으로 보낸다. 명분은 확실했다. 곡옥 땅은 선군(先君)의 사당을 모신 곳

이니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백성들이 외경하고 외 이 두

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태자가 그 임자라는 것이었다. 헌공은 그 말에 

수 한다. 음모 1단계를 성공시킨 여희는 이제 밤마다 울면서 헌공과 태

자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한다. 헌공이 여희에게 홀려 나라를 어지럽힌

다고 태자가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백성을 해 주군을 시해하려 한다

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을 해 아버지를 버린 역사속의 인물들을 열

거하며 헌공의 불안과 의심을 키운다. 음모 3단계는 태자에 한 직

인 모해 다. 여희는 태자가 가져온 제사 음식에 독약을 몰래 넣어, 태자

가 헌공을 시해할지 모른다는 자신의 측이 사실이었음을 헌공 앞에서 

20) �열녀 �, ｢얼폐 ｣, <진헌여희>의 말미에 “�시경�에서 ‘긴 를 가진 한 여자

는 환란의 근원이요, 한 여자는 성을 기울이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

다.”라는 논평이 있다. �열녀 � 각 편의 상세한 내용은 이숙인 역주의 �열녀 �( 문

서원, 1996) 참조.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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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증명해 보이고 울부짖는다. 결국 태자 신생은 사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태자 자리는 여희의 아들 해제에게 돌아갔으며, 5  동안 

난세가 계속되었다고 유향은 고 있다.

어도 �열녀 �에 재 된 여희는 정세 악이 정확하고 치 하게 사

고하며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여성이다. 여희는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세우기 해 치 하게 음모를 계획하고 단계 으로 실행에 옮겼다. 제사 

음식에 독을 넣어 세자를 음해하는 최종 단계에 착수하기 에, 여희는 

이미 ‘긴 ’로써 헌공의 마음을 태자에게서 멀리 떼어놓았다. 헌공과 태

자 신생은 부자(父子)라는 육 계이면서 언제든 정 일 수 있는 정치

 계이기도 한데, 여희는 그러한 인간의 사  계와 정치  계의 

복잡 미묘함을 간 하고 있었다. 그 게 헌공의 마음을 읽고, 물과 함

께 유창한 말로써 그 마음을 움직일  알았다. 여희는 지모와 언변이 

뛰어난 여성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폐 ｣과 달리, 유향의 �열녀 �에는 ‘지배질서가 정하는’ 

말 잘하는 한 여성들에 한 기록도 상당히 많다. ｢변통 (辯通傳)｣

은 제목에서부터 유창한 언변을 특징으로 내세우는데, 이 장은 한 마디

로 고 에 한 지식과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말 잘하는 여성들의 

화를 묶은 것이다. ｢인지 (仁智傳)｣ 역시 고 의 역사에 밝고 정치  안

목이 뛰어난 여성들의 기인데, 이들의 식견과 지혜가 드러나는 방식도 

주로 그들의 조리 있는 말을 통해서이다.

를 들어, 제나라의 ‘혹부리 여자’[宿留女]는 민왕이 순행하던 에 

길가 뽕밭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그녀의 명함에 감복하여 궁으로 불러

들이고 결국 왕후로 삼은 여성이다. 숙류녀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한 소신이 뚜렷했고, 그만큼 왕 앞일지라도 주 하거나 굽힘없이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말하 으며, 그 언사는 조리가 정연했다. 왕이 건네는 말 

한 마디에도 다소곳이 수 하는 법 없이, 늘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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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왕의 이 틀렸음을 지 했다. 민왕이 숙류녀의 목에 달린 혹을 

측은하게 여기자 오히려 “혹이 뭐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고 되묻고, 민

왕이 그녀를 수 에 태우도록 명하자 “부모의 허락 없이 왕을 따라 간다

면 분녀(奔女)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거 한다. 민왕이 사죄하고 다

시 를 갖추어 숙류녀를 궁으로 불러들 는데, 그녀의 추한 행색을 

본 궁의 부인들이 웃자, 민왕은 딴에 그녀를 옹호한다고 “꾸미는 것과 

꾸미지 않는 것은 열 배 백 배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숙

류녀는 이 말을 다시 받아서 요･순과 걸･주의 차이를 들어 꾸 과 꾸미

지 않음의 차이를 역 시키고21) “그 차이는 천 배 만 배라 해도 부족합

니다.”라고 반박한다. ‘사리에 통달하고 에 익숙하며 단히 명하다’

고 평가되는 ‘혹부리 여자’는 그 게 왕후의 자리에 올랐고, 근검 약과 

인의를 시하는 그녀의 신조에 따라 제나라를 재정비한 민왕은 제후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다.22)

‘내조의 여왕들’ 가운데에는 숙류녀처럼 유창한 언변을 통해 사리를 

밝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한 경우가 많다.23) 를 들어, 번희의 내조는 

“장왕이 패업을 이룬 것은 번희의 힘이다”라고까지 칭송되는데, 그 힘은 

무능한 재상 우구자를 물러가게 하고 유능한 새 재상을 기용하도록 설득

한 논리 정연한 언변과 실의 문제 을 간 하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왕이 재상 우구자를 ‘ 자(賢 )’라고 칭한 데 해, 번희는 “우

구자가 어진 사람일 수는 있지만 충성스럽지는 못합니다.”라고 운을 떼

고, 그 까닭을 묻는 장왕에게 우구자가 재상의 재목으로 왜 부족한가에 

21) 민왕은 비단과 장신구로써 외양을 치장하는 꾸 을 말했고, 숙류녀는 인의로써 내면

을 꾸 에 해 이야기하 다.

22) �열녀 �, ｢변통 ｣, <제숙류녀>

23) 숙류녀뿐 아니라 나라 장왕의 부인 번희와 소왕의 첩 월희 등 본래 유향의 �열녀

�에 실렸던 이 기사들은 소혜왕후 �내훈� ｢부부장｣에도 모범 인 아내의 화로 

다시 인용되었다.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  45

해 설명한다. 즉 우구자가 십여 년간 재상으로 있는 동안 인(賢人)

을 추천했다는 말도, 무능한 자를 물리쳤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면서, 그

것은 곧 인들의 길을 막고 군주의 단을 막는 행 라고 비 했다. 

한 인인  알면서 천거하지 않았다면 불충이요, 가 인인지 몰랐

다면 지혜가 없다는 뜻이라고 단언했다. 장왕은 우구자에게 번희의 말을 

했고, 우구자는 조용히 물러나며 손숙오를 재상으로 천거했다. 손숙오

의 보좌를 받은 장왕은 3년만에 패주가 될 수 있었다.24)

숙류녀와 번희, 그리고 여희는 지배질서로부터 정반 의 평가를 받았

지만, 말 잘하는 한 여성들이었다는 에서 동일하다. 그들의 논리

인 유창한 언변은 이른바 ‘여성 ’ 말하기의 테두리에 속하지 않는다. 

여성은 흔히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고 분명하게 표 할 수 있는 

언어를 소유하지 못한 ‘무언자(無 ) 집단’으로 간주된다.25) 때문에 여

성의 자기 진술은 말하는 동기나 맥락이나 내용이나 표 방식이 모두 남

성의 자기 진술과는 다르다고 평가하기도 한다.26) 

그러나 숙류녀와 번희처럼, �열녀 �에는 유창하고 논리 으로 말하

기에 능한 여성인물들이 의외로 많다. 조선후기 소설들에서도, 황제나 

부친이나 남편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고 조리 있게 표 하여 상

방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한 여주인공들은 낯선 모습이 아니다.27) 

여희와 같은 인물은 자신의 능력을 사  이익을 해 악용했기에 역사

으로 부정 인 평가를 받았지만, 번희 등의 유창한 언변은 인의와 와 

충과 같은 지배질서가 인정하는 공  가치들로 채워져 있다. 여희에게는 

24) �열녀 �, ｢ 명 ｣, < 장번희>

25) 데보라 메론 , 이기우 역, �페미니즘과 언어이론�, 한국문화사, 1995, 162쪽.

26) 김성례, ｢여성의 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하여｣, �  하나의 문화: 여자

로 말하기, 몸으로 쓰기� 9, 1992, 119쪽.

27) 이경하, ｢하옥주론: <하진양문록> 남녀주인공의 기질 연구(1)｣,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241～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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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의 이름을 부여하기 어렵다 해도, 번희 등이 보여  말하기의 국면

은 여성 지성이 발 되는 방식으로서 쓰기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지

이다.

4. 언문/구술을 통한 지식의 습득

이 언어문자가 통용되었던 세 사회에서는 공동문어문자에 한 

근 가능성이 계층과 성별에 따라 격하게 달랐던 것이 어느 문명권에서

나 보편 인 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에서 공동문어인 한자

는 ‘문자(文字)’ 는 ‘진서(眞書)’라고 지칭되어 민족어문자 ‘언문(諺文)’

과 구별되었다. 조선은 한  창제 이후 성별과 계층에 따른 문자사용의 

계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 으로는 문자사용에 있어

서도 성별분리주의에 입각해 있었다. 컨  당사자가 실제로 한문을 알

고 모르고와 상 없이, 최상층 여성인 왕비나 비도 공식문서는 ‘언문-

암클’로 작성해야 했다.28)

그런데 세 한자문명권에서 한문 을 직  통하지 않고서도 사물

의 이치를 탐구하고 도덕  본체에 한 자각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까? 한문 실력이 짧은데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고 높은 식견을 쌓

을 수 있을까? 조선의 여성들이 ‘부덕에 흠이 가지 않는 선에서’ 세의 

보편 문자인 한문, 그 한문이 달하는 이른바 보편 지식에 근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이었을까?

훈민정음 1세 라 할 수 있는 소혜왕후가 여성교육을 해 편찬한 �내

훈�은 한문 해독력과 고  지식이 부족한 여성독자를 한 여러 장치

를 두고 있다. 우선 체 116조목이 각각 한문 원문과 언해문의 세트로 

28) 이경하(2004), 앞의 , 107～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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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고, 언해문에서는 한자 에 한자음을 한 로 병기하 을 뿐 

아니라, 한자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주(細註)

를 극 활용하 다.29) �내훈� ｢부부장｣의 한 목을 로 든다.

[한문] 夫婦之道 參配陰陽며 通達神明니 信天地之弘義며 人倫

之大節也ㅣ라. 是以로 禮貴男女之際고 詩著關雎之義니 由斯 之컨

 不可不重也ㅣ라. 

[언해문] 부부의 도는 음양의 원리에 부합하고 천지신명과 통하니, 진실

로 하늘과 땅의 큰 뜻이고 인륜의 큰 일이다. 이 때문에 � 기�는 남녀

계를 귀 하게 다루었고 �시경�은 ‘ ’의 뜻을 드러내었다.【 (關雎)

는 �모시(毛詩)�의 편명이다. (關)은 암수가 서로 조화롭게 우는 소리이

고, 구(雎鳩)는 물새 이름이다. 짝을 한번 정하여 서로 어지럽게 하지 않

으며, 둘이 항상 나란히 짝지어 놀되 서로 친압하지 아니하여, 뜻이 지극하

되 분별이 있다. 주나라 문왕이 성스러운 덕을 갖추시고 성녀 사씨를 얻어

서 배필을 삼으셨는데, 사씨가 처음 오실 때 유한정정(幽閑貞靜)한 덕이 

있었기 때문에 궁 의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서로 화락하시

며 공경하심이 구새와 같으시다” 하 다. 유(幽)는 깊다는 뜻이고, 한

(閑)은 편안하고 고요하다는 뜻이고, 정(貞)은 일정하다는 뜻이고, 정(靜)

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이다.】 이로 말미암아 말하건 , 남녀 계는 

히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된다.30)

29) 이경하, ｢15세기 상층여성의 문식성(literacy)과 읽기교재 <내훈>｣, �정신문화연구� 

118, 한국학 앙연구원, 2010.

30) 언해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한자 에 병기된 한자음은 생략하고 인용한다. “夫

婦의 道 陰과 陽과 마며 神明에 니 眞實로 하콰 쾃 큰 義며 人倫의 

큰 라. 이런로 禮  男女ㅅ  貴히 기고 毛詩  關雎ㅅ義 나토니

【關雎 毛詩 篇ㅅ 일후미니 關 암수히 서르 和히 우는 소리오 雎鳩 므렛 새 

일후미니   一定야 서르 어즈러이 아니면 둘히 녜 와 노로 서르 올아

이 아니야 디 至極호 요미 잇니라. 周 文王이 나 聖德이 겨시고  聖女 

姒氏 어드샤 配匹 사마시 宮中ㅅ 사미 그 처 오실 제 幽閑貞靜 德이 

겨실 이 詩 지 닐오 서르 和樂시며 恭敬샤미 雎鳩ㅣ 시다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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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 다소 길지만, 언해문의 세주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보이기 

해 모두 옮겼다. 【 】부분이 ‘ 의 뜻을 드러내었다’는 구 의 이해를 

돕기 해 첨가된 세주이다. 긴 주석 탓에 한문 원문보다 언해문이 훨씬 

길어졌다. ‘ ’는 �시경�에 수록된 305편 가운데 첫 번째 시의 제목이다.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窈窕淑女, 君子好逑]”이라는 구 로 유명한

데, 언해문 세주는 군자를 주나라 문왕으로, 그 짝이 되는 요조숙녀를 태

사로 보고 이 시가 후비의 덕을 읊은 것이라는 통 인 �모시�의 해석을 

옮겼다. 한 ‘幽･閑･貞･靜’ 각 자의 뜻을 풀이해 태사의 ‘유한정정한 덕’

의 의미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내훈�은 한문의 한  번역뿐 아니라 언해문의 세주를 이용해 

한문학  소양이 은 여성독자들을 고 의 세계로 친 하게 이끌고 있

다. 애당  소혜왕후가 �내훈�을 기획하면서 체 116조목을 �소학�을 

비롯한 국 고 들 속에서 발췌한 문장들로 채운 것도, “실의 굵고 가는 

것만 알고 덕의 높음을 알지 못하는” 여성의 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여

성도 이른바 성 의 말 을 들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31) �내훈�

을 매개로 �소학�을 만나고 �소학�을 매개로 � 기� �논어� �맹자� 등의 

고 을 만날 수 있게 기획한 것은, 세상과 소통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힘이 성 의 말 을 듣는 데서 생기고 고 을 읽는 것이 그 유용한 방편

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15세기 ･후반에 아직 한 로 된 책이 

흔치 않았음을 감안하면, 한문 에 한 근 가능성이 은 여성들

에게 �내훈�이 갖는 상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幽 기 시오 閑 安靜시오 貞 一定시오 靜 미 조 시라.】 이 

터 니건  重히 기디 아니호미 몯리라.”

31) �내훈�은 분명 규훈서이지만, 116조목이 담고 있는 지식은 성별지식 즉 ‘부덕’이란 

이름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 �내훈�이 달하는 지식의 성격에 한 상세한 논의는 

이경하, ｢소혜왕후 <내훈>의 <소학> 수용 양상과 의미｣, � 동문화연구� 70, 성  

동문화연구원,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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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가 되면 한 로 된 책의 종류가 훨씬 다양해지고, 특히 한 소

설이 여성독자의 흥미로운 읽을거리로 부상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교

양 형성에도 기여하는바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32) 국문소설도 층 가 

매우 다양해서 일 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컨  19세기에 향유된 

하소설 <명행정의록>은 국문소설이 상층여성의 한문학  소양에 어

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다.33) 

이 국문소설에는 상당수의 한시가 삽입되어 있는데, 삽입 한시 에는 

�명시종(明詩綜)�이나 �산당사고(山 肆 )�와 같은 명･청 의 유명한 

시선집에서 발췌 인용한 것들이 꽤 있다. 삽입된 한시는 개 작  서사

의 맥락과 긴 하게 연결되어 있어 원시(原詩)가 갖는 의미와 품격을 독

자가 느낄 수 있다. 다음은 여주인공 이월혜가 매화를 두고 지은 시이다.

수졍궁니옥진비        수졍궁 안 옥진비가

연 요보월귀   잔 요의 고 을 거러 도라오도다

도젹셩텬미효   여 젹셩의 니러 하이 새지 아냐시니

하비샹뉵슈의        찬 안 나라 뉵슈의의 올낫도다

이 시는 본래 국 원나라 때 시인 유기(劉基)의 <제화홍매(題畫紅梅)>

이다.34) 원시가 분명 한시지만, 국문소설인 <명행정의록>에는 한자가 등

장하지 않는다. 한시 7언 구의 한자음을 한 로 표기하고, 각 구 을 번

역해서 실었다. 이월혜를 비롯한 여성인물들이 같은 자리에서 매화를 소

재로 한 시를 짓는 목에서, 연청이란 인물이 그들의 시를 한 편씩 감

상한 소회를 서술하는 것은 유명한 한시 작품에 한 독자들의 이해와 

32) 고 소설과 여성 교양의 계에 한 기본 을 정립한 기의 표 인 논문은 

임형택 교수의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동방학지� 57, 1988)이다.

33)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2006.

34) 원시는 다음과 같다. “水晶宮裏玉眞妃, 宴罷瑤臺步月歸, 行到赤城天未曉, 冷霞

飛上六銖衣.” 의 논문, 9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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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명행정의록>은 범으로 삼을 만한 

고 의 한시 작품들을 소설 내에 수용함으로써, 한문 문해력이 없는 독자

들도 보다 깊이 있게 한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35) 

한시를 한 로 향유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다소 기이해 보이지만, 18～

19세기 조선의 여성들에게는 그리 낯선 것이 아니었다.36) 한시뿐만 아니

라 �논어� �맹자�와 같은 경 의 한문 문장도 여성들의 독서물에서는 언

해문의 형태를 띠었다. 즉 “ㅣ왈 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37)와 같이 

시각  기호로서의 ‘한자’는 빠진 채 청각  기호인 한문 문장의 소리와 

그 의미만 달하는 형태로 습득되었던 것이다.

한 국문소설은 ‘이야기’가 주는 재미 외에도 고 의 역사와 문학에 

한 고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요한 통로 다. 안정복의 어머니는 

한번 읽은 소설 내용을 다 기억해서 “ 국의 상고시 부터 명나라에 이

르기까지, 우리나라는 고려 말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치란(治

亂)과 인물의 악(賢惡)에 해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했다.38) 한

문을 배우지는 못했으나 역사 이야기를 좋아했고 국문소설 수백 여 권을 

읽었다는 안정복의 어머니 주 이씨와 같은 여성들에게, 특히 녹책류의 

국문소설은 흥 거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한자를 몰라도 한시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한시의 향유방식이 갖는 

구술성과 련이 있을 것이다. 근 인에게 시가 으로 ‘읽는’ 상이라

면, 세인에게 시는 으로 읽기 이 에 귀로 ‘듣고’ 입으로 ‘읊조리는’ 

문학이라고 차별화할 수 있다. 한시는 한자라는 문자를 매개로 이루어지

35) 의 논문, 92쪽.

36) 박무 , ｢김호연재의 생애와 ｢호연유고｣｣, �한국고 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 여

성문학회, 2001.

37) �곤범� 권2, �론어�, ｢이｣

38) 안정복이 쓴 어머니 행장의 자세한 내용은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8권(김남이 

역주, 보고사, 2010), 283～29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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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자로 종이에 기록되기 이 에 입으로 듣고 외는 단계가 매우 큰 

비 을 갖는다. 한시를 한자가 아닌 한 의 형태로 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술성이 강한 한시향유의 특성과 소리 자인 한 의 구술  

특성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문소설 역시 엄연한 기록문학이지만 

향유방식에 있어서 구술성을 강하게 띠었다는 것은 많이 지 된 사실이

다. 특히 여성들의 소설 향유는, 개인의 고독한 묵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군가 소리 내어 읽고 군가는 그것을 듣는 집단 ･구술  형태로 이

루어지는 것이 보편 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고 에 한 지식을 넓히고 자신의 견해를 세우며 도덕  완성

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는 방편으로, 조선의 여성들은 언문과 구

술의 힘에 많이 의지했다. 그것은 문자사용의 성별분리주의에 입각한 조

선에서 한문과 언문, 문자와 구술 사이의 계를 해치지 않는 범  내에

서 실 으로 가능하고 안 한 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 조선을 

살았던 여성들이 지성을 구축하고 발 하는 방식은 단지 한문을 매개로 

한 고 의 독서와 쓰기에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5. 맺음말

이 은 세의 여성 지성을 이야기할 때 한문으로 쓰기가 가능했던 

여성 문사들에 논의를 한정하는 시각이 온당한가 하는 단순한 물음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조선사회에서 한문을 알고 모르고의 여부가 여성 지성

의 구축과 발 에 있어 얼마나 필수 인 것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2장에서는 조선에서 지 인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사(女士)에 주목하여, 그들 부분이 비록 쓰기의 주체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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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지만 그들에게 허용된 범  내에서나마 범 한 한문 의 읽기

를 통해 지성의 구축에 힘썼던 존재 음을 논의하 다. 3장에서는 여성 

지성의 발 이 쓰기 외에 말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에 주목하

여, �열녀 �에 실린 ‘말 잘하는’ 한 여성의 원형들을 살폈다. 마지막

으로 4장에서는 한문이 아닌 언문서의 읽기와 듣기가 여성 지성의 구축

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었는가를 논의하 다. 요컨 , 세 유교문명권

의 여성 지성을 이야기할 때 공동문어인 한문으로 을 쓰는 능력이 핵

심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첫머리에서 지성을 정의하면서, 부단한 공부를 통해 사물에 내

재한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정신이라고 했었다. 공부란 것이 문자화된 

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참된 지성에 도달하는 데 

있어 문자의 소유 여부는 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이른바 ‘불립문자

(不立文字)’에 한 믿음은, 이 의 제와 결론이 비단 세/여성에게

만 한정되는 것도 아닐 수 있음을 변한다. 문자와 지성의 계를 어떻

게 볼 것인가는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 에서는 거칠게나마 

세/여성의 경우 특별히 그러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

고자 하 다. 

끝으로 여성지성과 덕의 계에 해 사족 한 마디를 보탠다. 유가에

서 말하는 지성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깨닫는 것에서 나아가 도덕

 본체에 한 자각과 실천을 겸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덕의 실 에 

기여하지 못하는 해박한 지식, 직 과 통찰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데 실 해야 할 덕이 과연 무엇인가에 해서는 간단하게 답하기 어렵

다. 세 유교질서가 요구한 ‘부덕’이 역사 ･사회  구성물로서 불

변의 가치가 아님은 분명하고, 허난설헌의 에서 보듯이 세의 지 인 

여성에 해 부덕이란 기 을 들이 어 부당한 평가를 부여한 역사  사

례도 뚜렷하다. 그러나 세의 여성과 련된 제반 논의에서 부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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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를 유교  가부장제의 억압성이란 측면에서만 단순화시키는 것

은 무 안이한 태도일 수 있다. 세 사회에서 여성 지성과 부덕 혹은 

덕의 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 남녀를 불문하고 세 지성의 

요건으로 이른바 덕의 실 , 즉 실천을 강조했다는 은 에도 여

히 유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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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 of Women's Intelligence and Letter in Joseon Korea

Lee, Kyung-h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problem how essential an ability 

of writing in Chinese character was to construct and reveal women's 

intelligence in Middle Ages. As everyone knows, Joseon Korea was a society 

of Diglossia where the order of rank between Chinese character and Hangul 

was established by their social status and gender. Opportunities of women's 

learning 'letter'(Chinese character), even if the upper class, was very 

restricted in that society. That's why I suggest in this paper a different 

viewpoint about women's intelligence in Middle Ages.

In Confucian society like Joseon, Intelligence was regarded as spirit that 

could study hard to seek the truth, and realize reason of the universe. In 

addition, an intelligent must have self-consciousness of ethical agent and try 

to realize ethical virtue, Deok(德). According to this concept of intelligence, 

it was not exclusive property of the educated elite or the upper class who 

were able to read and write in Chinese character. Intelligent women called 

Yeosa(女士) tried to build their intelligence through reading books in Chinese 

character, who they could not write anything in it. In the Biographies of 

Women (Yeolnyeojeon), bright and eloquent female speakers, called Cheolbu

(哲婦), revealed their intelligence by speech, not by writing. Also, reading 

books written in Hangul and listening to knowledge of Confucian's canons 

were very important methods that many women commonly choose to 

improve their intelligence in Joseon.

Key words : Intelligence, Letter, Diglossia, Yeosa(女士), Cheolbu(哲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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